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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이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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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o Problem Solv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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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자신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해
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G시에 있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하여 21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3.69±.37점, 의사소통능력은 3.72±.46점, 문제해결자신감
은 3.56±.41점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r=.588, p<.001),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자신감(r=.462, 
p<.001),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r=.255, p<.001)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간
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성별로 나타
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8%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
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 문제해결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법과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problem-solving confiden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completed by 215 nursing students in G city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19.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2.0.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mean score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69±0.37, communication competence 3.72±0.46, and 
problem-solving confidence 3.56±0.4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r=.588,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confidence (r=.462, p<.001),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onfidence (r=.255, p<.001). As per th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that affect problem-solving 
confidence were academic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motive for selecting nursing 
science, and gender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about 33.8%.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problem-solving confidence correlated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herefore, to increase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us enhance the problem-solv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and non-contact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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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종잡을 수 없는 감염병으로 비대

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의료환경변화 속에서 간호대학생
들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비대면 또는 제한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이 시대에 간호대학생들은 차세대 간호사로
서 적합한 판단과 양질의 간호수행과 간호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이며 생각하기, 적용하기, 분석, 종합, 평가하기 등
의 요소를 포함한다[1]. 비판적 사고성향은 추측보다 사
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비판적 사고
로[2], 간호문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객관화시키며,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판적 사고
기술을 높인다[3]. 비판적 사고능력은 비판적 사고기능과 
사고성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판적 사고성
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이나 습
관, 태도 및 정서적 성향을 의미하며[4], 합리적인 의사결
정능력에 영향을 주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실무에 있
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전
략과 근거를 찾는 사고과정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
인 성향, 습관을 의미한다[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대상자의 건강문제해결 하기 위해 의료인과 대상
자 간의 의사소통능력이 적용되고 문제해결활등을 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6]고 하였다. 임상간호사
는 현장에서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며, 임상적 단서와 
자료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추론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7]. 비판적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전문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간호
대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 핵심역량 중 하나이며[한
국간호교육평가원[8], 간호학과에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된 교과목과 개설하고 교수학습방법을 다가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문제 해결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는 것은 맥락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능력이 대인관계에 적용되었을 때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9]. 특히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경
우 동료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과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

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10],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임상상황에 
대한 보고 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11], 의
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임상실습 시 환자 및 보호자
를 만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12]고 하였다. 의사소통능
력은 의료인간에 대상자간에 간호문제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문제해결할동과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탁월하면 문제해결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
고[13],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료
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
의 의도나 관점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1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은 간호문제 해결 활동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상
호작용하는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호문제해
결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지금과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제해
결활동이 저하됨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비대면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의사
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Bandura[15]는 자신감이 본인의 역량에 대하여 인지
적으로 사고하고, 판단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문제해결 
자신감은 문제 수용 태도와 같이 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16]. 문제해결 자
신감은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7]. Heppner와 
Krauskopf[18]는 문제해결자신감을 “문제해결 능력과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으로 정의하였고, 즉각적
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
하여 도전하는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된다[16]고 하였다.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고와 몰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수용 등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대한 학습 참여 의지가 강하고[19], 간호대학
생은 임상 실습 기간 여러 간호문제를 접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
며 적절하지 못했던 문제해결 경험들이 문제해결 자신감
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0]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알맞은 비대면으로 간호문제를 판단하고 직간접
적으로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상승시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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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관련된 연

구는 문제해결능력[2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2], 전
문직 개념, 문제해결능력[23], 의사소통 자신감[24], 문학
기반학습과 문제해결능력[25] 등이 있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임상수행능력[6],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26]이 있었다. 의사소통능력
과 관련된 연구는 눈치, 대인관계조화[27], 대인불안[28], 
간호사의 직무만족[29]이 있었다. 문제해결자신감과 관
련된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19], 대학생의 문제해결검
사[30]가 있었지만,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
제해결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학습한 2, 3학
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
력, 문제해결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학생들의 문제해결자신감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통능력

이 문제해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
결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의
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
결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

력 및 문제해결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
지 G 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학생 중 비판적 사고성향
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한 2, 3학
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한 대상자
에 한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밀보장 및 중도 포기 
가능성 등을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선
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 G*power 3.1.9.7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효과 크기
(medium effect size)는 0.15, 유의수준 ɑ는 .05, 검정
력(1-β)는 .95, 예측변수 9개(일반적 특성 7문항, 독립변
수 2개)로 계산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 166명으로 산출되
었다. 탈락율 30%을 고려하여 총 220부를 배부하였으
며, 215부가 회수되었고 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

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7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27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문제해결자신감 11문항
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

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
항으로서 7영역(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과 
14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산처리하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척도이
며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
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Yoon[2]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14]의 ICC에서 제시한 8

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Hur[31]가 7가지 구성 
개념을 추가하여 개발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를 Lee과 
Kim[3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서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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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7(12.6)

Female 188(67.4)

Age(yr)

≤19 16(7.4)
20-22 165(76.7)

23-24 25(11.6)
25≤ 9(4.2)

Mean±SD 21.77±3.54

Religion

Christian 37(17.2)

Catholic 17(7.9)
Buddhism 67(31.2)

None 94(43.7)

Academic 
achievement

Upper(4.0≤) 15(7.0)

Middle-Upper(3.5-3.9) 64(29.8)
Middle-lower(3.0-3.4) 92(42.8)

Lower(≤2.9) 44(20.5)

Grade
2 144(67.0)

3 71(33.0)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science

Aptitudes and interests 101(47.0)

Parents and relatives encourage 28(13.0)
Employment after graduation 76(35.3)

Job serving 10(4.7)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6(7.4)

Satisfied 102(47.4)
Usually 85(39.5)

Dissatisfied 10(4.7)
Very dissatisfied 2(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5)

장 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집
중력,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번과 11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산처리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척도이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Hur[31]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었으며, Lee와 Kim[32]
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본 연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2.3.3 문제해결자신감
문제해결자신감은 Heppner와 Petersen[17]이 개발

한 문제해결 척도 중에서 문제해결 자신감 11문항을 
Hwang[30]이 타당화하여 검증한 도구를 Kim[16]의 연
구에서 사용한 5점 척도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의 Likert척도이며, 3번과 10번 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산처리하였고,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3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
었으며, Kim[16]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KAYA IRB-278) 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목
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
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총 220부를 중 215부가 회
수되었으며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
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
였으며,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음을 알렸다. 개인적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문지와 동의서를 수집 
즉시 분리 보관하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설
문조사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ɑ 
계수를 산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
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ć 
test를 이용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87.4% 대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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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ean±SD Min Max

Tota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99.81±10.02 76 131
3.69±0.37 2.81 4.85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68±0.58 2.25 5
Prudence 3.69±0.53 2.25 5

Self-confidence 3.80±0.50 2.50 5
Systematicity 3.29±0.46 2.33 5

Intellectual fairness 3.83±0.49 2.60 5
Healthy skepticism 3.69±0.56 2.50 5

objectivity 3.74±0.57 2.33 5

Total Communication Competence
55.80±7.00 40 71

3.72±0.46 2.67 4.73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Confidence 

(N=215)

Self-exposure 3.59±0.81 1 5
walk in someone's shoes 3.88±0.75 2 5

Alleviate social tension 3.55±0.81 1 5
Assertiveness 3.72±0.81 1 5

Interaction management 3.95±0.81 2 5
Expressiveness 3.65±0.84 1 5

support 3.76±0.82 2 5
immediacy 3.86±0.84 2 5

concentration 3.77±0.83 1 5
efficiency 2.59±1.01 1 5

Social relevance 2.64±1.18 1 5
Suitability for logic 3.52±0.80 1 5

Target detection 3.83±0.75 2 5
Reaction force 4.00±0.80 1 5

Noise control 3.90±0.72 2 5

Total Problem Solving Confidence
39.18±4.61 29 52

3.56±0.41 2.64 4.73

평균 연령은 21.77±3.54세이었고, 20세~22세가 76.7%이
었고, 종교는 무교가 43.7%가 가장 많았다. 학업성적은 
중하 42.8%, 중상 29.8%, 하위 20.5%, 상위 7.0% 순이
었다. 학년은 2학년 67.0%, 3학년 33.0%이었다.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관심사 47.0%, 졸업 후 취업 
35.3%, 부모권유 13.0%, 봉사직업 4.7%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하다 47.4%, 보통 39.5%, 매우 만족한다 
7.4%, 불만족하다 4.7%, 매우 불만족하다 0.9% 순이었
다[Table 1].

3.2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135점 만점에 

99.81±10.02점, 5점 만점에 3.69±0.37점이었다. 하위
영역에서 5점 만점에 지적 공정성 3.83±0.49점, 자신감 
3.80±0.50점, 객관성 3.74±0.57점, 신중성 3.69± 
0.53점, 건전한 회의성 3.69±0.56점, 지적열정/호기심 
3.68±0.58점, 체계성 3.29±0.46점 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75점 만점에 55.80±7.00점, 5점 만
점에 3.72±0.46점이었다. 하위영역에서 5점 만점에 반
응력 4.00±0.80점, 상호작용관리 3.95±0.81점, 잡음 
통제력 3.90±0.72점, 역지사지 3.88±0.75점, 즉시성 
3.86±0.84점, 목표 간파 3.83±0.75점, 집중력 3.77± 
0.83점, 지지 3.76±0.82점, 주장력 3.72±0.81점, 표현
력 3.65±0.84점, 자기노출 3.59±0.81점, 사회적 긴장 
완화 3.55±0.81점, 조리성 3.52±0.80점, 사회적 적절
성 2.64±1.18점, 효율성 2.59±1.01점 순이었다. 

문제해결자신감은 55점 만점에 39.18±4.61점이었
고, 5점 만점에 3.56±.41점 이었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자신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성적
(F=19.243, p<.001), 전공만족도(F=3.941,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학업성
적에서 하위보다 중하, 중상보다 상위에서 학업성적이 더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보다 매우 만족하
다가 비판적 사고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업성적(F=12.588, p<.001), 
학년(t=4.264, p=.040), 전공만족도(F=2.990, p=.02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학업성적에서 하위보다 중하, 중상과 상위가 의사소통능
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자신감은 성별(t=8.496, 
p=.004), 종교(F=23.147, p<.001), 간호학 전공선택 동
기(F=3.936, p=.009), 전공만족도(F=2.788, p=.020)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제해결자신감이 더 높았다. 사후검정결과, 
학업성적에서 하위와 중하보다 중상과 상위에서 문제해
결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
감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r=.588, 
p<.001),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자신감(r=.4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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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5)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mpetence

Problem Solving 
Confidence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3.67±0.31 1.230

(.269)
3.57±0.38 1.907

(.169)
3.39±0.29 8.496

(.004)Female 3.71±0.38 3.72±0.48 3.70±0.48

Religion

Christian 3.81±0.41

2.392
(.070)

3.77±0.48

1.478
(.222)

3.77±0.52

2.818
(.040)

Buddhism 3.51±0.41 3.53±0.53 3.59±0.45

Catholic 3.69±0.35 3.65±0.47 3.54±0.49
None 3.71±0.37 3.74±0.45 3.73±0.46

Academic 
achievement 

Upper(4.0≤)a 4.07±0.52
19.243
(<.001)
d<c,b<a

3.82±0.56
12.588
(<.001)
d<c,a,b

4.18±0.46
23.147
(<.001)
d,c<b,a

Middle-Upper(3.5-3.9)b 3.83±0.30 3.83±0.56 3.89±0.51 

Middle-lower(3.0-3.4)c 3.68±0.30 3.83±0.40 3.58±0.36
Lower(≤2.9)d 3.42±0.36 3.34±0.40 3.34±0.38

Grade
2 3.70±0.38 .197

(.658)
3.65±0.49 4.264

(.040)
3.63±0.48 1.750

(.187)3 3.72±0.41 3.79±0.40 3.73±0.49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science

Aptitudes and interests 3.74±0.38

1.574
(.197)

3.71±0.46

.914
(.435)

3.77±0.53

3.936
(.009)

Parents and relatives encourage 3.58±0.35 3.57±0.50 3.47±0.38

Employment after graduation 3.69±0.36 3.73±0.45 3.59±0.43
Job serving 3.84±0.49 3.70±0.47 3.65±0.42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3.99±0.51

3.941
(.004)
e<a

3.95±0.41

2.990
(.020)

4.03±0.50

2.788
(.020)

Satisfiedb 3.72±0.34 3.72±0.47 3.64±0.47

Usuallyc 3.66±0.37 3.68±0.45 3.64±0.46
Dissatisfiedd 3.53±0.33 3.32±0.46 3.57±0.60

Very dissatisfiede 3.27±0.44 3.53±0.28 3.36±0.77

Table 4. Correlation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Confidence                                                                                 (N=215)

Variables Critical Thinking
r(p)

Communication Competence
r(p)

Problem Solving Confidence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Communication Competence .588(<.001) 1

Problem Solving Confidence .462(<.001) .255(<.001) 1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r=.255, p<.001)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이 높
고,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5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문제해결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종교, 학업성적, 간호학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
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
제를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
인(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750~.998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VIF지수는 1002∼1.334 범위의 
값으로 기준인 10 이하로 분포되어 있어서 독립변수 간
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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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Confidence variable among nursing students           (N=215)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9.086 4.518 7.026 <.001

Academic achievement -2.019 .404 .321 -5.001 <.001 .750 1.33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63 .033 .311 4.963 <.001 .787 1.270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science -.639 .268 -.133 -2.387 .018 .998 1.002

Gender 2.102 .924 .130 -2.273 .024 .947 1.056

 R2= .35, Adjustable R2=.338, F=28.281, p<.001, Durbin-Watson 1.754

*더미변수: 학업성적(4.0 이하=0),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본의의 의사 이외=0), 성별(남=0)

해 Durbin-Watson test를 구한 결과 1.754로 2에 가
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한 결과, 산출된 회귀
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적절하였으며(F=28.281, p<.001),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β= .321, 
p<001), 비판적 사고성향(β= .311, p<001), 간호학 전공
선택 동기(β= -.133, p=.018), 성별(β= .130, p=.024) 
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 33.8%이었다[Table 5].

4. 고찰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
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평
점 5점 만점에 3.69±0.37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
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1, 2학년 간호대학생의 
Kwak[21] 연구에서 3.33±0.43점보다 높았다. 이는 대
부분 1, 2학년은 교양교과목과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
하고, 2학년에서는 전공기초교과목과 3학년에는 임상실
습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상실습이 영향을 준 것
으로 여겨진다. 1,2,3,4학년 간호대학생의 Lim[22] 연구
에서 3.45±0.39점과 2,3,4학년 간호대학생의 Lee와 
kim[6] 연구에서 3.46±0.37점보다 본 연구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전체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결과로 학년별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지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4학년 간호대학생의 Lee와 Noh[23] 연구에서 
3.73±0.44점, 4학년 간호대학생의 Woo와 Song[24] 
연구에서 3.75±0.40점 보다 본 연구결과가 낮게 나타났

다. 이는 3,4학년은 전공필수와 임상실습 등의 교과목을 
이수한 결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지식과 임상실습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축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서 지적 공정성, 자신
감, 객관성, 신중성, 건전한 회의성, 지적열정/호기심, 체
계성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지적 공정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난 Lim[22], Woo와 Song[24], Lee와 
kim[6]과 연구결과에서 지적 공정성이 높게 나타나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지적 공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서 간호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로 간호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를 졸업 시 간호사 핵심역량으로 달성
하도록 제시하고[8], 대부분 간호대학에서는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능력으로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론적 지식과 교내실습,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
상실습 등을 운영한  학습성과 결과로 여겨진다.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하위영역에서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Woo와 Song[24], Lee와 kim[6]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다. 간호대학생의 체계성이 낮은 이유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
체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지도하고 있지만 비대면 시
대에 각 개인의 성향에 적합한 단계별 개별학습과 간호
문제를 논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부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학습
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체계성을 재정립할 수 있
도록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계정립을 단
계별 도식화하거나 점수화하여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교육방안으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접목하거나 비
판적 사고 성향에 긍정적인 문학기반학습[22]을 접목하
거나 타학문과 융복합기반학습, 플립러닝기반학습 등를 
접목하여 체계성을 강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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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서는 
3.72±0.46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4학년 
간호대학생의 Yang[27]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76
점±0.44점과 거의 유사 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
구에서는 대부분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교과목이 1학년 
교양교과목이거나 2학년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교육과정
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직 선행지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4학년은 대부분 이론 수업 후 임상실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습득된 지식으로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Lee과 
Kim[6]의 연구에서 3.62±0.33점, Kim[26]의 연구에서 
3.66±0.40점보다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3학
년과 4학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낮은 이유는 3학년때 
처음으로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임상실습에 적응
하기 적응을 시도하는 시점에 있고, 학생맏 실습여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1,2,3,4
학년 간호대학생의 Hwang[28] 연구에서 3.51±0.34점
보다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년별 의사
소통과 관련된 지식습득 능력의 차이로 여겨진다. 간호사
의 Park[29] 연구에서 3.48±0.36점으로 간호대학생보
다 낮은 의사소통능력을 나타냈었다. 간호사보다 본 연구
에서 더 높은 이유는 간호대학생은 임상간호사와는 달리 
임상실습기간에 책임감과 수행하는 업무의 중위도가 다
른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
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8],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과 시뮬레이션 실
습, 임상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교과외 활동으로 봉사와 동아리활동 등으로 의사소통능
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 학습성과 결과로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
어서도 의사소통능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관
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금과 같이 비대면 시대
에 제한적인 임상실습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하
는 방안으로 인터폰, 화상통화, Zoom 등을 사용하여 의
사소통능력을 발휘하거나 차세대에는 로봇간호사가 등장
하여 이사소통을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전자 매체를 활
용한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의사소통능
력의 하위영역인 반응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호작용관리, 잡음 통제력, 역지사지, 즉시성, 목표 간
파, 집중력, 지지, 주장력, 표현력, 자기노출, 사회적 긴장 
완화, 조리성, 사회적 적절성이었고, 효율성이 가장 낮았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에서는 반응력과 집
중력이 높았으며[28],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서는 상호작용관리, 반응력이 가장 높았다[29]. 간호대학
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반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반응력 영역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교육과정에 저학년에서
는 교양 교과목과 전공기초 교과목에서 의사소통과 관련
된 이론지식과 고학년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기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
생의 Hwang[28] 연구에서 지지가 가장 낮았고, 간호사
의 Park[29] 연구에서 사회적 긴장 완화와 조리성이 가
장 낮았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효율성
과 적절성을 수반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 
동기를 의미한다[32]. 의사소통능력은 적절하고도 효율
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기술로 발전시
키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이가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인지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동기를 말하므로
[30],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효율성과 적절성을 수반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기술, 지식, 동기 등을 비대면으로 적용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과 적절성을 수반하
는 의사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글, 그
림, 음악, 컴퓨터 활용, 언어모형 등을 언어화된 매체 등
을 비대면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해결자신감은 55점 만점에 39.18±4.61점이었
고, 5점 만점에 3.56±0.41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
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4학년 간호대학생의 Han[20] 
연구에서 39.2±5.1점, 5점 만점에 3.5± 0.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1,2,3,4학년 대학생의 
Hwang[30] 연구에서 55점 만점에 30.72±6.8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문제
해결자신감이 높은 이유는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있
는 사실 그대로 수용하고, 간호문제와 관련된 전공지식과 
교내실습,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실습 등의 전공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로 여겨진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3,4학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대학생의 Kim[16]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
기 위해 3회 검증한 결과 5점 만점에 3.59±0.61점, 
3.78±.61점, 3.49±0.66점보다는 본 연구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3,4학년 인문 사회, 자연, 공학계열 대학생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낮은 것은 학년의 차이와 전공계
열의 차이로 여겨지며, 간호대학생은 국가고시 대비, 이
론과 임상실습의 병행 등 간호학 교육과정이 가지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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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20]고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
생은 사람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문제해결활동을 통해 
간호목표 달성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해결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타학문의 
교육과정과 간호학문의 교육과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
며, 문제중심학습, 임상사례기반 학습,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학습 등에 기존의 간호과정에 문제해결 또는 목표
달성 프로젝트를 도입하거나 캡스톤 디자인을 접목한 학
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및 적용하는 다양한 방안과 노력
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성적, 전
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
정결과, 학업성적에서 하위보다 중하와 중상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와 중상보다 상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하다보다 매우 만족하다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1,2학년 
간호대학생의 Kwak[21]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같았고, 
2,3,4학년 간호대학생의 Lee와 Kim[6] 연구에서 전공만
족도가 같았다. 1,2,3,4학년 간호대학생의 Lim[22]의 연
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4학년 간호대학생의 Woo와 
Song[24] 연구에서 연령, 성별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는 성별, 연령, 종교, 학업성적, 전공만족
도, 대학생활만족도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업성적, 학년,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학업성적에서 하위보다 중하, 중상과 상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1,2,3,4학년 간호대학생
의 Hwang[28]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및 의사소통 교육 여부로 전공만족도가 일치하였고, 간호
사의 Park[29] 연구에서 연령, 직위, 월평균 급여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중간이거나 
불만족하다는 학생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더 높았으며, 의
사소통 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의사소
통 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의
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시나리오
로 작성하여 의사소통기법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실무중
심의 의사소통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자신감은 성별, 종교, 학업
성적,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성적에
서는 하위와 중하보다 중상과 상위에서 문제해결자신감

이 높게 나타났다. 3,4학년 대학생의 Kim[16]에서 성별, 
연령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학생이 많은 간호대학생과 남녀 성비가 비슷
한 대학생간의 차이가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여겨져지므로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성별의 구성
비를 차이를 줄여서 반복연구를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 간
의 상관관계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
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 대상
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 Lee와 Kim[6], 
Kim[26]의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
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지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에게는 비판적 사
고성향은 임상에서 각 개인의 간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하고, 환자의 자료를 해석하고 추론하여 간호진단을 내
리고, 간호대상자가 요구하는 간호목표설정과 개별적이
고 효율적인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수행과 간호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 환자입장에서 의사결정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
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자신감 높음을 확인하였으
나 관련된 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 비판적 사
고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성별이 문제해결자신감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8%
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은 학업성적, 비판
적 사고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성별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간호학문과 관련된 학업성적이 간호대학생이 간
호대상자의 간호문제해결과정에 근거지식과 기술 및 태
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므로 문제해결자신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업에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비판
적 사고성향이며, 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과 관련된 연구가 없어서 Lim[22]의 연
구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전문
적, 개인적 업무에 대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판단을 내
리는 사고, 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가 문제해결 자신
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에서는 간호대학생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간호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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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간호대학생이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간호학을 이수하고 
간호학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식과 종합적인 분석에 의
해서 본인의 적성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문제해결자신감이 영향을 준 것은 간호문제 자
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간호학은 전통적으로 여학생
이 많은 현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문제해
결자신감은 임상현장에서 간호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신념, 자기 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적, 비판적 사고성향을 고려
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간호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학생을 상담
하고 지도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학업성적,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성별임을 확인하였고, 간호
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문제해
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
(r=.588, p<.001),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자신감
(r=.462, p<.001),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
(r=.255,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문제해결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 비판적 사
고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성별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8%이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은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았
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성적,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 성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비판적 사
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연
구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각 요인
들을 임상실습과 비대면시대에서도 적용가능한 다양한 
교수법과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가능성을 연
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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